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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운발달 검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출판되어 있는 

말소리 평가도구의 단어문맥에서 대상자의 말소리산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어문맥 검사는 말소리산출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어린 

연령에도 천정점수에 이르는 등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아동의 말소리산출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

* jw-ha@daegu.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 3 February 2020; Revised 28 February 2020; Accepted 9 March 2020
ⓒ Copyright 2020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ISSN 2005-8063
eISSN 2586-5854
2020. 3. 31.
Vol.12 No.1
pp. 85-95

말소리와 음성과학

https://doi.org/10.13064/KSSS.2020.12.1.085

Phonological development of children aged 3 to 7 
under the condition of sentence repetition

Soo-Jin Kim1․Na rae Park1․Moon Soo Chang2․Young Tae Kim3․Moonja Shin4․Ji-Wan Ha5,*

1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Korea
2Department of Software, Seokyeong University, Seoul, Korea

3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4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5Departmen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Gyeongsan, Korea

Abstract 

Sentence repetition is a way of evaluating speech sound production to improve the limitation of word tests and 
spontaneous speech analysis. Speech sounds produced by children can be evaluated using several indicators. This study 
examined the progression of the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revised (PCC-R) and phonological whole-word measure 
in different age and gender groups after setting consonants in various vowel contexts and implementing sentence repetition 
tasks that were designed to give all phonemes the chance to appear at least three times. For this study, 11 sentence 
repetition tasks were applied to 535 children aged 3 to 7 across the country, after which the resulting PCC-R and 
whole-word measure were analyz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all the indicators improved in older age group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age,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ent on gender were found. 
The sentence repetition conditions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across the country, and the age difference 
between each age group was six months. This study is noteworthy because it collected a sufficient amount of data from 
each group, highlighted the limitation of the word naming and the spontaneous speech analysis, and suggests new criteria 
of evalu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each whole-word measure in sentence repetition, which was not applied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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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자발화 또는 문장 따라말하기 등 다른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중 가장 이상적이고 타당한 평가문맥은 일

상에서 산출하는 자발화일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평가 상황을 

낯설어 하는 어린 아동에게는 부담스러운 과제일 수 있고 자발

화를 유도하는 검사자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는 제한점을 가진다. 때문에 이에 대안으로 문장 따라말하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장 따라말하기는 자발화의 대안책으로만 간주하기

에는, 단어뿐 아니라 자발화와 비교하여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

서 상당히 유용하다. 첫째, 문장 따라말하기는 단어수준 검사보

다 말소리장애 심각도에 대한 임상가들의 평정 결과와 상관이 

높다(Bang, 2017). 둘째, 따라말하기 과제는 각 음소별로 다양한 

문맥에서 여러 번의 산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후행 

모음의 영향, 내용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차이 등 음소산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DuBois, & 
Bernthal, 1978; Johnson et al., 1980; Kim et al., 2012; Woo & Kim, 
2013). 즉, 자발화 검사의 장점으로 강조되었던 언어적 환경의 

영향력을 문장 따라말하기 검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셋
째, 자발화 또는 대화 과제에서는 대상자들이 어려운 발음은 기

피하고 선호하는 말소리 위주로 발화를 산출하여 모든 말소리

를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따라말하기로 발화를 유

도하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조건에서 목표 말소리를 모두 산

출하도록 할 수 있다(Choi & Kim, 2013; Kenney et al., 1984; Park 
& Kim, 2015). 따라서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아동의 말소리산출 능력을 간편하면서도 깊이 있게 평가

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상아동의 말소리가 또래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발달하고 있는지, 성인의 음운체계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

이는지 등을 타당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측정치를 사용해야 한다(Ha & Hwang, 2013). 단어수준 및 자발

화 검사와 마찬가지로, 문장 따라말하기 검사에서도 분절음 혹

은 단어단위 수준으로 말소리산출 능력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측정결과를 도출해낸다. 그 지표로, 분절음단위 분석에는 자음

정확도(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PCC), 개정자음정확도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revised: PCC-R), 명료도(speech 
intelligibility) 등을, 단어단위의 분석에는 단어단위 정확률

(proportion of whole-word correctness: PWC), 평균음운길이

(phonological mean length of utterance: PMLU), 단어단위 근접률

(proportion of whole-word proximity: PWP) 등을 들 수 있다(Kim 
& Shin, 2015). 

자음정확도(PCC)는 Shriberg & Kwiatkowski(1982)에 의해 그 

분석방법이 제안된 이후, 말소리장애의 유무와 심각도를 결정

하는 데에 평가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이다. 개발 당

시에는 자발화 등 문장수준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현재에

는 단어수준 검사에도 많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단어단위 분석

은 언어발달 초기 아동의 경우 개별 분절음보다 단어단위 형태

로 언어 및 말소리 체계를 습득한다는 가정 하에 개발된 방법으

로, 자발화 또는 문장수준의 평가에 적절하다(Ingram, 2002; 

Yoon et al., 2013). 이 중 단어단위 정확률(PWC)은 아동이 산출

한 전체 단어 중에서 정확하게 발음한 단어의 비율을 의미하고, 
평균음운길이(PMLU)는 목표하는 단어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아동이 산출한 분절음 수와 정확하게 조음한 자음의 수

를 더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단어단위 근접률(PWP)은 아동이 

목표 단어와 얼마나 유사하게 말소리를 산출하였는지 보여주

는 지표로, 성인이 산출한 PMLU와 아동이 산출한 PMLU의 비

율로 구한다. 이와 같은 단어단위 음운지표들은, 앞에서 설명하

였듯이, 개발 당시에는 자발화 문맥에서 초기 말소리발달을 평

가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Ingram, 2002), 최근 연구에서는 후

기 말소리발달을 민감하게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한 지표임이 

보고된 바 있다(Ha et al., 2019).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발화와 유사한 장점을 가지면서 단

어수준 검사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음소를 평가할 수 있

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서 말소리산출 지표를 분석할 때에도 문

장 따라말하기는 매우 유용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Kim 
(2016)은 말소리장애를 선별할 수 있는 세 문장 따라말하기 검

사를 개발하였는데,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매우 간단한 방법임

에도 불구하고 민감도와 특이도 측면에서 기존 검사들과 유사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말소리

산출 지표에 대한 연구는 단어수준 검사(Ha et al., 2019; Kim & 
Seok, 2007; Park & Seok, 2012; Park & Son, 2012; Park et al., 
2011; Seok, 2006)와 자발화 검사(Ha & Hwang, 2013; Yoon et al., 
2013)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과 평가지표들 간 관계를 연구한 것

으로 국한되어 있고, 문장 따라말하기에서 말소리산출 지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문장 따라말하기 검사에서의 말소리 발

달규준이다. 다양한 지표에 대한 규준이 갖춰진다면, 문장 따라

말하기 검사를 이용하여 말소리산출 능력을 진단할 때 표준화 

준거데이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말소리장애 진단평가에 사용되는 검사도구로는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rimal-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Kim & Shin, 2004), 아동용발음평가(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APAC; Kim et al., 2007), 한국어 표준 

그림 조음음운검사(The Korean Standard Picture of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Test, KS-PAPT; Seok et al., 2008)가 있다. 이 검

사들은 모두 단어수준에서 PCC에 대한 규준만을 제공할 뿐, 문
장수준에서는 어떠한 지표에 대해서도 규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규준 데이터가 학령전기에 국한되어 있어, 학령기 

아동의 평가로는 부적절하다. 음운발달에 대한 국내 연구들 또

한 2, 3, 4세 혹은 3, 4, 5세와 같은 세 연령 단위를 비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으며, 대상자 수도 12개월 단위로 한 연령 당 15명에서 40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Ha & Hwang, 2013; Kim et al., 2012; Park 
& Seok, 2012; Park & Son, 2012; Park & Yoon, 2016; Seok, 2006; 
Yoon et al., 2013). 이와 같은 말소리장애 분야의 임상적 및 학술

적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발된 우리말조음음운평가2(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2; Kim et al., 202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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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어수준 검사와 더불어 문장 따라말하기 검사를 추가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UTAP2의 문장수준 검사

에서 PCC-R, PWC, PMLU, PWP와 같은 다양한 말소리산출 지표

에 대한 연령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말소리장애 진단 상황에서 평가 받는 아동의 문제와 그 정도

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연령이 같은 또래 일반아동의 발달 

준거이다. 발달 준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령별로 충분한 수의 아동이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되어야 하

고, 이를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진단의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장수준에서 말소리발달이 활발하

게 이루어진다고 알려진 만 3세부터 7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령별로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연령집

단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각 집단별 인원도 50명 내외를 목표로 

하여, 한국 아동의 문장수준 발화에 대해 대표성을 갖춘 말소리

발달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서울경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각 지역의 대표연구자 1
인이 독자적으로 4～10인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언
어병리학과 또는 언어치료학과 교수,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각 연구팀은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제주의 국내 전역에

서 3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들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는 3세 전반부터 7세 후반까지 총 535명이었는데, 
이는 Ha et al.(2019), Shin et al.(2019)의 연구에서 3세부터 7세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들과 동일한 아동들이다. 이들은 수용・표

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에서 수용어휘력이 2%ile 이상이고, 문장수준의 

검사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어떤 문제도 동반하고 있지 않고, 일
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었다. 선정된 

아동이라도 검사 과정에서 주어진 지침대로 문장을 따라말하

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담당 교사는 대상아동이 본 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 동

의하였다.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집단별 대상자 인원과 

수용어휘 원점수는 표 1과 같다. 

Age (yr;mo) Boy Girl Total REVT-R 
M (SD)

3;0～3;5 17 25 42 28.21 (10.32)
3;6～3;11 28 28 56 32.95 (10.96)
4;0～4;5 39 40 79 43.42 (12.84)
4;6～4;11 38 36 74 49.59 (11.08)
5;0～5;5 29 38 67 56.60 (12.51)
5;6～5;11 33 38 71 64.60 ( 9.47)
6;0～6;5 29 38 67 68.49 (10.65)
6;6～6;11 18 15 33 78.64 (10.76)
7;0～7;5 19 14 33 85.42 (11.72)
7;6～7;11  6  7 13 95.77 (12.92)

Total 256 279 535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표 1. 참여자 집단의 연령, 성별 및 수용어휘 점수
Table 1. Age, gender, and receptive vocabulary score of participants 

2.2. 도구: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

우리말 조음-음운평가2(UTAP2, Kim et al., 2020)의 문장수준 

검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문장수준 검사 과제는 연습문항 1문
항을 포함해 총 12문장으로 각 문장은 4～5어절로 구성되어있

다. 문장수준 검사 문항은 부록 1과 같다. 11개의 검사 문장에서 

18개의 초성 자음은 세 번 이상 산출되는데, 세 가지 이상의 다

른 모음과 결합되도록 제작되었고, 어중의 6개 종성과 7개의 어

말종성도 모두 산출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아동들은 각 검사 

문장에 해당하는 장면 그림을 보면서, 검사자가 제시하는 자극 

문장을 그대로 따라말하게 된다. 

2.3. 절차

2.3.1. 검사 진행

각 연구팀의 연구원들은 실험에 참여하기 전 2차례 이상의 

검사자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았다. 1차 훈련은 검사내용 및 실

시방법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졌고, 2차 훈련은 실제로 검사를 

실시해본 후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후 필요에 따라 3차 이후의 훈련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검사는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가정을 방문하여 조

용하고 개별적인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검사 진행에 앞서 보호

자 혹은 교사에게 아동의 생년월일, 장애 유무 등의 특이 사항

에 관한 배경정보를 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REVT의 수용어휘

력검사를 실시한 후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아동

에게 한 문장 당 문장 내용을 반영하는 한 장의 그림자극을 보

여주면서, 검사자가 전체 문장을 1회 들려주고 따라 말하도록 

유도하였다. 아동이 전체 문장을 따라 말하지 못했을 경우 2어
절씩 끊어서 들려주었다. 이때에도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한 경

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맞춰 목표 어절수를 조정하였

다. 검사는 아동의 반응을 기록지에 기록하였고 녹음기로 녹음

하여 전사하고 한국어말소리평가프로그램 전산화 자동분석 프

로그램(Korean Speech Sound Analysis Tool, KSAT; Kim et al., 
2016)에 입력한 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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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자료 평가

문장의 특성이 자발화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자발

화에서 말소리 지표를 분석하는 방법과 같은 절차로 PCC-R과 

음운지표 값을 분석하였다. 문장발화에서 왜곡반응을 정확하

게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일 뿐 아니라, 정상성인도 긴 

발화를 빠른 속도로 발음할 경우 목표음소에 근접한 왜곡산출

이 빈번하게 관찰된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왜곡을 오류에 포

함시킨 PCC 대신 정조음으로 간주한 PCC-R 값만을 구하였다. 
음운지표 값 분석 시에는 우선적으로 단어경계를 구분해야 한

다. 한국어에서 조사는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한숨에 발음되는

데, 조사를 독립적으로 분류하는 문법 단어의 기준을 따라 경계

를 구분할 경우 현실적인 발음형과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이유

로 한국어 자발화 분석 시 영어와 달리 어절 단위로 경계를 분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선행연구(Yoon et al., 2013)에 근거하

여, 본 연구에서도 단어 대신 어절을 그 경계로 하였다. 그 밖에 

구체적인 평가치 산출절차는 Kim & Shin(2015)을 따랐다. 

2.3.2.1. 개정자음정확도(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Revised)
 PCC-R은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한 백분율로 자음이 생략되

거나 대치된 것만 오류로 보고 정조음한 자음의 비율을 구한다. 

PCC-R=(정조음한 자음수 / 조음해야 할 총 자음수)×100     

2.3.2.2. 단어단위 정확률(Proportion of Whole-word Correctness: PWC)
 PWC는 성인의 표준 발음 전사와 일치한 어절을 정반응으로 

하고 전체 어절에서 정반응 비율을 구한다. 정확률과 복잡률에

서 심한 왜곡은 오류로 보았으며, 미묘한 왜곡과 방언은 정반응

으로 간주하였다. 

 PWC=정확하게 산출한 어절 수 /전체 어절 수

                    
2.3.2.3. 단어단위 복잡률(Phonological Mean Length of Utterance: 
PMLU, 평균음운길이)

PMLU는 아동이 산출한 단어의 음운적 복잡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모든 분절음에 각 1점씩을 제공한 후, 정조음한 자

음에 대해서는 추가로 1점을 부여한다. 분절음에는 자음, 단모

음, 반모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모음의 경우 우선적으로 2
점이 제공된다. 이렇게 구한 복잡성 점수를 전체 어절 수로 나

누어서 구한다.  

 PMLU=분절음수+정조음한 자음수 /전체 어절 수

2.3.2.4. 단어단위 근접률(Proportion of Whole-word Proximity: PWP)
PWP는 성인의 표준 발음을 목표로 하여 아동의 단어가 얼마

나 근접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된다.

PWP=아동의 PMLU /목표발화  PMLU

2.4. 분석

2.4.1. 신뢰도 분석 

전체 자료에서 연령별로 약 10%씩, 총 55명의 자료를 무작위

로 선정하여 전사자 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제 1 전사자는 각 대

상아동의 검사를 담당하였던 연구원이었고, 제 2 전사자는 본 

연구의 저자 1인이었다. 제 1 전사자와 제 2 전사자는 검사현장

에서 아동의 반응을 직접 기록하거나 검사 이후 녹음 파일을 반

복 재생하여 들으면서 전사하였다. 두 전사자 간 전사가 일치한 

어절 수를 전체 목표 어절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일치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전사자 간 평균 일치도는 94.6%였다.

2.4.2. 통계 분석

연령집단과 성별에 따른 각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

였으며, 각 지표별 연령집단과 성별에 따른 차이와 상호작용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과 사후검

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3. 결과 

3.1. 개정자음정확도(PCC-R) 발달

연령별 성별 PCC-R의 기술통계표는 표 2와 같다. 3세 전반부

터 7세 후반까지 PCC-R은 그림 1과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C-R 값이 높아지면서 집단내 표준편차가 

줄어드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각 집단 안에서 남아와 여아의 

PCC-R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은 유사하게 상승하고, 표준

편차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5세 후반 남아의 표준편차

는 4세 집단의 것과 유사한 반면, 5세 후반의 여아의 표준편차

는 6세 집단의 것과 유사하였다. 즉, 5세 후반에 들어서면서 여

아의 PCC-R은 남아보다 평균적으로 다소 높고 표준편차도 줄

어들어, 높고 동질적인 PCC-R 점수대로 남아 집단보다 여아 집

단이 먼저 진입함을 알 수 있다.    
분산분석 결과 연령별 차이(F=27.262, p<.001)는 유의하였으

며, 성별차이(F=.118, p>.05)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F=.600, p >.05)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3세 초반은 이후 모든 집단과, 3세 후반은 4세 후

반 이후 모든 집단과, 4세 초반과 4세 후반은 5세 후반 이후 모

든 집단과, 5세 초반은 6세 초반 이후 모든 집단과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p<.05), 5세 후반 이후부터는 연령 간 차이가 유의하

지 않았다(p>.0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질적으로 분류된 

하위집단들(sub groups)을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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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r;mo) Boy M (SD) Girl M (SD) Sub group*

3;0～3;5 79.0 (13.0) 76.5 (15.7)  1 
3;6～3;11 87.5 (12.4) 85.9 (12.6)    2
4;0～4;5 89.0 (8.3) 91.7 (7.2)    2, 3
4;6～4;11 90.4 (9.6) 91.3 (10.1)        3
5;0～5;5 94.2 (9.2) 93.5 (9.9)        3, 4
5;6～5;11 95.1 (9.5) 98.2 (3.8)            4, 5
6;0～6;5 97.1 (2.5) 98.2 (3.1)                5
6;6～6;11 98.0 (3.2) 99.4 (0.6)                5
7;0～7;5 99.7 (0.5) 99.3 (0.6)                5
7;6～7;11 100  (0.0) 99.9 (0.2)                5

* homogeneous sub group by post-hoc test (Duncan).
PCC-R,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revised.

표 2. 연령 및 성별 PCC-R 기술통계표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results of PCC-R by age and gender

PCC-R,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revised.

그림 1. 연령별 성별 개정자음정확도
Figure 1. PCC-R by age and gender

3.2. 단어단위 정확률(PWC)의 발달

연령별 성별 PWC의 기술통계표는 표 3과 같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PWC는 3세 전반부터 6세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상

승하였다. PWC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PCC-R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각 집단 안에서 남아와 여아의 정확률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상승하였고, 표준편차의 범위는 줄어들었다. 표준편차의 

경우 5세 후반 남아 집단은 4세 집단의 것과 유사한 반면, 5세 

후반 여아 집단은 6세 집단의 것과 유사하였다. 즉, PCC-R과 마

찬가지로 높고 동질적인 PWC 점수대로 남아 집단보다 여아 집

단이 먼저 진입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PCC-R은 가장 어

린 연령대인 3세 초반에 이미 70% 후반에 도달하여 점차적으로 

상승하는데 비해, PWC는 3세 초반 40%(0.4) 대에서 시작하여 3, 
4, 5세를 지나면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연령별 차이(F=32.279, p<.001)는 유의하였으

며, 성별차이(F=.650, p>.05)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F=.492, p >.05)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3세 초반은 이후 모든 집단과, 3세 후반, 4세 초

반 및 4세 후반은 5세 초반 이후 모든 집단과, 5세 초반은 6세 초

반 이후 모든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5세 후반 이

후부터는 연령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동질적으로 분류된 하위집단들(sub groups)을 표 3

에 제시하였다.  

Age (yr;mo) Boy M (SD) Girl M (SD) Sub group*

3;0～3;5 0.47 (.24) 0.46 (.29) 1 
3;6～3;11 0.68 (.25) 0.63 (.26)     2
4;0～4;5 0.68 (.21) 0.65 (.19)     2
4;6～4;11 0.72 (.24) 0.75 (.25)     2
5;0～5;5 0.83 (.20) 0.82 (.24)         3
5;6～5;11 0.87 (.22) 0.94 (.10)          3, 4
6;0～6;5 0.93 (.09) 0.94 (.11)              4
6;6～6;11 0.93 (.11) 0.98 (.03)              4
7;0～7;5 0.99 (.02) 0.98 (.02)              4
7;6～7;11    1   (.01)    1   (.01)              4

* homogeneous sub group by post-hoc test (Duncan).
PWC, proportion of whole-word correctness.

표 3. 연령 및 성별 PWC 기술통계표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 results of PWC by age and gender

PWC, proportion of whole-word correctness.

그림 2. 연령별 성별 단어단위 정확률
Figure 2. PWC by age and gender

3.3. 평균음운길이(PMLU)의 발달

연령별 성별 PMLU의 기술통계표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

서는 목표 발화가 정해져 있는 따라말하기 과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발화 분석과 달리 PMLU에서도 점수의 최고치(10.89)
가 제한되어 있다. 그림 3을 살펴보면 평균 PMLU 값은 3세 전

반부터 7세 전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여아는 5세 후반

부터, 남아는 6세 후반과 7세 초반에 이르러 최고점수에 접근하

였다. 또한 PCC-R과 PWC와 마찬가지로 여아 집단은 5세 후반

부터 표준편차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남아 집단보다 먼저 집단 

내 개인차가 줄고 안정적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분산분석 결과 연령별 차이(F=27.012, p<.001)는 유의하였으

며, 성별차이(F=.467, p>.05)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F=.501, p >.05)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3세 초반은 이후 모든 집단과, 3세 후반은 이후 

모든 집단과, 4세 초반과 4세 후반은 5세 후반 이후 모든 집단과, 
5세 초반은 6세 초반 이후 모든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5), 5세 후반 이후부터는 연령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p>.05).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동질적으로 분류된 하위집

단들(sub groups)을 표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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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r;mo) Boy M (SD) Girl M (SD) Sub group*

3;0～3;5  9.67 (.84)  9.56 (.98) 1
3;6～3;11 10.15 (.70) 10.12 (.66)   2
4;0～4;5 10.27 (.52) 10.44 (.41)      3
4;6～4;11 10.33 (.59) 10.42 (.57)      3
5;0～5;5 10.57 (.51) 10.54 (.52)      3,  4
5;6～5;11 10.63 (.53) 10.81 (.21)           4, 5
6;0～6;5 10.73 (.12) 10.80 (.14)               5
6;6～6;11 10.77 (.21) 10.86 (.03)               5
7;0～7;5 10.87 (.03) 10.86 (.03)               5
7;6～7;11 10.88 (.02) 10.89 (.01)               5

* homogeneous sub group by post-hoc test (Duncan).
PMLU, phonological mean length of utterance.

표 4. 연령 및 성별 평균음운길이 기술통계표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 results of PMLU by age and gender

 

PMLU, phonological mean length of utterance.

그림 3. 연령별 성별 평균음운길이
Figure 3. PMLU by age and gender

3.4. 단어단위 근접률(PWP)의 발달

연령별, 성별 PWP의 기술통계는 표 5와 같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PWP는 3세 전반부터 6세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하여, 5세 후반 경 최고점수인 1에 가까워졌다. 또한 다른 지표

들과 마찬가지로 여아 집단은 5세 후반부터 표준편차가 줄어들

어, 남아 집단보다 먼저 집단 내 개인차가 줄고 안정적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분산분석 결과 연령별 차이(F=25,658, p<.001)는 유의하였으

며, 성별차이(F=.687, p>.05)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F=.402, p >.05)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3세 초반은 이후 모든 집단과, 3세 후반은 5세 초

반 이후 모든 집단과, 4세 초반과 4세 후반은 5세 후반 이후 모

든 집단과, 5세 초반은 6세 초반 이후 모든 집단과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p<.05), 5세 후반 이후부터는 연령 간 차이가 유의하

지 않았다(p>.0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질적으로 분류된 

하위집단들(sub groups)을 표 5에 제시하였다.  

Age (yr;mo) Boy M (SD) Girl M (SD) Sub group*

3;0～3;5 0.89 (.07) 0.89 (.08) 1
3;6～3;11 0.94 (.07) 0.93 (.06)    2
4;0～4;5 0.94 (.05) 0.96 (.04)    2,  3   
4;6～4;11 0.95 (.05) 0.96 (.05)    2,  3
5;0～5;5 0.97 (.05) 0.97 (.05)         3, 4
5;6～5;11 0.98 (.05) 0.99 (.02)             4, 5 
6;0～6;5 0.99 (.01) 0.99 (.01)                 5
6;6～6;11 0.99 (.02) 1   (0)                 5
7;0～7;5 1   (0) 1   (0)                 5
7;6～7;11 1   (0) 1   (0)                 5

* homogeneous sub group by post-hoc test (Duncan).
PWP, proportion of whole-word proximity.

표 5. 연령 및 성별 PWP 기술통계표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 results of PWP by age and gender

PWP, proportion of whole-word proximity.

그림 4. 연령별 성별 단어단위 근접률
Figure 4. PWP by age and gender.

4. 논의 

국내에서 아동의 말소리발달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과 본 연

구의 차별점은 첫째, 전국적으로 충분한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둘째, 3세부터 7세까지 6개월을 단위로 하여 10개 집단

으로 나누었고, 셋째, 문장 따라말하기를 통해 발화자료를 수집

하였다는 데에 있다. 
연구 결과 모든 음운지표는 3세부터 6세 혹은 7세까지 지속

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선 임상 현장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CC에 대해 단어수준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Kim et al.(2005)의 결과에서는 3세 전반

에 87%, 4세 전반에 95%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3세 전반 

78%, 4세 전반 90%를 보여서 큰 차이를 보였지만, 5세 이후에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와 동일한 아동들을 대

상으로 단어수준에서 PCC를 분석한 Ha et al.(2019)에서는 3세 

전반에 77%, 4세 전반에 91%로 본 연구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

었다. 그리고 본 연구와 동일한 대상자들에 대해 단어 수준에서 

지역간 발달 차이를 살펴본 Shin et al.(2019)의 경우 2세와 3세

에는 서울경기와 기타 지역의 수행 차이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

타나다가, 4세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고찰해볼 때, 본 연구와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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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5)의 결과 간 차이는 단어와 문장이라는 문맥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서울경기지역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아니

면 전 지역의 아동들을 포함하였는지의 지역적 차이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대상자들에 대해 단어수준에서 음운발달을 살펴본 

Ha et al.(2019)에서 PCC는 5세 전반에 천정점수에 도달하였고 

사후검정에서 5세 전반 이후 집단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장수준에서 살펴본 본 연구결과에

서는 5세 후반에 이르러 PCC-R이 남아 95%, 여아 98%에 도달

하였고, 그 이후 연령집단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통계적으로 남녀 성별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점은 5세 후반 남아의 경우 PCC-R 평균(95.1%)은 5세 전반 아동

들과, 표준편차(9.5)는 4세 후반 아동들과 유사한 반면, 5세 후반 

여아는 평균과 표준편차(98.2%, 3.8%) 모두 6세 전반 아동들과 

유사하였다. 5세 후반에 들어서면서 여아의 PCC-R이 남아보다 

평균적으로 다소 높고 표준편차가 줄어드는 양상은 여아 집단

이 남아 집단보다 먼저 높고 집단 내 개인차가 줄어들어 안정적

인 PCC-R 점수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상은 

PWC, PMLU, PWP의 다른 지표에서도 관찰되었으며, 이는 학

령전기 말소리발달에 있어 일반인들이 지각적으로 미묘하게 

여아의 수행이 남아보다 좋다고 느끼는 것이 기술통계에 반영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어단위 평가지표인 PWC, PMLU, PWP의 모든 지표에서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치가 증가하였다. 자발화나 문장수준에

서 가장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PWC의 경우, 3세 전반에 78%
에 도달하였던 PCC-R에 비해 .47(47%)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승세는 PCC-R보다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 대략적

으로 3세 평균 .50, 4세 평균 .70, 5세 평균 .80, 6세 이후 .95를 보

였다. 이는 PWC가 전반적인 명료도와 용인도 등 일반인이 지각

하는 명료한 말의 발달 수준을 잘 반영하는 지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4세의 자발화에서 PWC를 분석한 Ha & Hwang 
(2013)과 Yoon et al.(2013)에서는 본 연구결과보다 수치가 높았

다. 이는 자발화의 경우 아동이 본인에게 쉬운 말 위주로 발화

를 구성할 수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미리 고안된 문장을 따

라 말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한 자음과 어절의 비

율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5～7세 아동을 대상으

로 단어수준에서 PWC를 분석한 Park & Son(2012)의 결과에서

는 5세 .78, 6세 .82, 7세 .84로 본 연구보다도 그 수치가 더 낮았

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채점과 분석과정에서 그 차이

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단위 음운지표를 채점하는데 있어 음소 경계를 벗어난 심한 왜

곡은 오류로 보았지만 미세한 오류는 정반응에 포함하였고, 특
히 방언을 오류로 채점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상의 특성으로 

인해 선행연구와 동일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동일 대상 아동의 단어수준에서 PWC를 살펴본 Ha et al. 

(2019)에서는 5세 후반에 남아는 .93, 여아는 .96이었고 6세 초반

에는 여아와 남아 모두 .98 이상으로 천점정수에 도달하였다. 
반면 문장수준에서 살펴본 본 연구결과에서는 6세 후반(남아 

.93, 여아 .98)이 되어서야 단어의 5세 후반과 유사한 수준에 도

달하였고, 7세가 되어서야 천정점수에 도달하였다. PCC-R에서

처럼 남녀 성별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6세 후반 남아의 

PWC 평균과 표준편차(.93, .11)는 6세 전반과 유사한 반면 6세 

후반 여아(.98, .03)는 7세 전반과 유사하였다. 즉, PCC-R와 마찬

가지로 PWC에서도 천정점수에 도달하는 시점이 평균적으로 

여아가 6개월 정도 빠르다고 할 수 있다. 
PMLU는 음운결합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초기 말소리

발달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이다. PMLU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Ingram & Ingram(2001)은 PMLU의 중간값 3, 4, 5, 
6, 7, 8에 이르는 시기를 각각 말소리발달의 Ⅰ, Ⅱ, Ⅲ, Ⅳ, Ⅴ, Ⅵ 

단계로 제안하였다. Yoon et al.(2013)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도 자발화에서 PMLU가 3세 전반 7.7, 3세 후반 이후 8로 증

가한다고 하였다. 동일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Ha et al.(2019)
의 단어수준 연구에서는 PMLU가 3세 전반에서 7.6, 3세 후반에

서 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결과 3세 전반 9.6, 3세 후반 10 이상

으로 선행연구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PMLU를 보였다. 이는 문

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미리 

정해놓은 모방 문장의 음운적 복잡성이 선행연구(Ha et al., 
2019)에서 사용한 단어 이름대기 과제의 목표어보다 높았다. 또
한 연구 결과 5세 후반에 PMLU 값이 천정점수에 도달하였으

며, 그 이후 연령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목표 PMLU에 근접한 정도를 분석하는 

PWP는 3세 초반 평균 .89, 3세 후반 평균 .93으로, 3세 후반에 천

정점수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WP를 분석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단어수준 연구인 Park & Seok(2012), Park & Son 
(2012), Kim & Seok(2007), Ha et al.(2019)과 자발화 연구인 Yoon 
et al.(2013) 모두에서 3세 이후 .90 이상으로 본 연구 결과와 일

치하였다. 따라서 일반아동의 경우 PWP는 문맥에 상관없이 음

운발달 초기에 천정점수에 도달하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말소리 발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동일한 아동들을 대

상으로 단어수준의 연구를 진행한 Ha et al.(2019)에서는 2세 후

반부터 7세까지의 말소리발달의 시기에 대해 1단계 말소리목

록 확장기(2세 후반～3세 전반), 2단계 말소리 정교화기(3세 후

반～4세 후반), 3단계 말소리 안정기(5세 전반 이후)로 구분하

여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

은 해당 연구에 대해 단어수준에서 유도된 발화를 토대로 하였

다는 점을 그 제한점으로 언급하면서, 문장 혹은 자발화에 대해 

유사한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필요

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문장수준 발화에서 PCC-R, PWC, 
PMLU, PWP의 네 지표 모두 5세 후반에 들어서면 이후 연령집

단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문장수준 발화에서도, 단어수준 발화와 크게 다르

지 않게, 5세 후반 이후에는 말소리발달이 안정기로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의의는 말소리장애 임상현장에서 문장 따라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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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평가를 실시할 때 비교 가능한 연령별 규준을 제공하였

다는 점이다. 문장 따라말하기는 말-언어발달 과정에서 나타나

는 문제들을 민감하게 검사해줄 수 있는 유용한 과제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만한 연령별 규준이 제공되지 

않아 임상현장에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

는 급격한 말소리발달이 이루어지는 학령전기의 특성을 고려

하여 6개월을 단위로 집단을 나누었고, 국내 전 지역에서 대상

자들을 모집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에 상관없이 모든 임상현장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자면, 문장수준 

과제를 실시할 때 동반되는 여러 요인들이 말소리발달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

인 예로 후행 모음이 말소리산출 및 말소리발달에 미치는 영향

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문장은 전설모음과 후

설모음, 고설모음과 저설모음에서 모든 자음이 산출되도록 구

성되어 있다. Kang et al.(2019)은 3세 전반과 3세 후반을 나누어 

모음문맥별 치경마찰음 /s/, /s*/의 발달을 보았는데, 3세 전반에

서 평음 /s/는 /u, a/모음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반면, 경음 

/s*/는 /i/모음 앞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치경마찰음 이외의 자음들도 후행 모음에 따

라 발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밖에 반복 산출 시 나타나는 변이성(혹은 비일관성), 형태소 종

류, 어휘 난이도, 어휘 빈도 등 말소리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양한 요인들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추후 연구들에서 이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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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따라말하기 문장 과제 

목표 문장
연습 땡땡이와 씩씩이는 친구에요.

1 땡땡이와 씩씩이는 놀러가기로 했어요.
2 자동차를 타고 동물원에 갔어요.
3 가족들과 코끼리차 맨 뒤에 앉았어요.
4 창밖으로 호랑이, 코뿔소가 보였어요.
5 커다란 돌고래가 춤추는 건 없어졌어요.
6 키 큰 공주님 옆에서 사진 찍었어요.
7 풀밭에 돗자리를 쭉 깔았어요.
8 비빔밥, 수박, 팝콘을 먹었어요.
9 햇빛이 쨍쨍 뜨거워서 땀이 났어요.
10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돌아왔어요.
11 참 신나는 하루였다. 끝.

mailto:jw-ha@d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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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3～7세 아동의 말소리발달

김 수 진1․박 나 래1․장 문 수2․김 영 태3․신 문 자4․하 지 완5

1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2서경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3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4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5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국문초록

아동이 산출하는 말소리를 평가할 때 단어와 문장을 유도하여 산출한 말소리를 분석하고, 자발화를 이용하여 분석

하기도 한다. 단어 검사와 자발화 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가 있다.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통한 아동의 말소리 평가는 자발화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면서 단어와 같이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음소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음문맥에서 자음을 배치하고 모든 음소가 3회 이상의 출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된 11개의 문장 따라말하기를 통해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단어단위 음운지표와 개정자

음정확도의 발달을 살펴보았다. 전국에 거주하는 3세부터 7세까지 아동 535명을 대상으로 UTAP2에 새롭게 포함

된 11개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말소리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PCC-R, PWC, PMLU, PWP을 구하

였다. 아동은 연령별 6개월 단위로 10개의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지표에 대해 연령집단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모든 지표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치가 상승하였으며 연령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 성별

에 따른 차이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자료를 수집

하였고, 연령집단을 6개월로 나누어 보았으며, 집단별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였다는 점과 단어와 자발화 검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문장 따라말하기라는 새로운 말소리 평가 방법의 연령별 준거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측면

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말소리장애, 문장 따라말하기, 단어단위 음운지표, 말소리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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